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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전 수출체계 개편방안으로 한전/한수원의 
내달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유력하다는 것은 

사실과 다릅니다
<보도내용>

□ 이데일리는 ｢쪼개진 K원전 수출 창구 하나로... 내달 'SPC 설립' 유력｣ 
제하 기사에서,

 ㅇ 원전 수출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이 지난달에 완료되었고, 한국전력공사
(한전)와 한국수력원자력(한수원)으로 이원화된 K원전 수출체계에 대해 
두 회사가 특수목적법인(SPC)를 설립해 단일 수출창구 역할을 하는 개편
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

<정부 입장>

□ 정부는 원전 수출체계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중이며, 
개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 

 ㅇ 상기 기사와 같이 한전/한수원이 내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 
유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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